
1984년 가을, 신산초등학교는 매년 기다리던 대운동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파주에서 가장
큰 학교 운동장은 다양한 색으로 물든 가을의 정취를 한껏 담고 있었고, 만국기로 하늘을 가
득 채웠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모습은 마치 그 자체가 그림 같았다.
아이들은 운동회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모두가 한껏 들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떨리
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59회 4학년 1반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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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군 대 백군 응원전과 전통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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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가을, 신산초등학교의 운동회는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다. 가을 햇살이 운동장을
따뜻하게 감싸고, 운동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학생들은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올해 운동회는 다른 해와 달랐다. 바로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져 펼쳐지는 응원전과 전통적인 민속놀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운동회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친목과 단결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응원전의 시작

아침이 밝고, 운동회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팀인 청군과 백군으로 나
뉘어 운동장에 모였다. 각 팀은 티셔츠와 바지에 팀 색깔에 맞는 리본과 깃발을 달고 있었
다. 운동회는 첫 번째로 펼쳐지는 응원전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청군은 “청군 화이팅!”을 외치며 자신들의 응원단이 펼칠 화려한 춤과 구호를 준비했고, 백
군은 “백군은 못 이긴다!”를 외치며 자신만의 리듬과 구호로 맞섰다. 각 팀의 응원단들은 가
슴 속 깊은 열정을 다해 구호를 외쳤고, 그 소리는 운동장 가득 울려 퍼졌다. 아이들의 얼굴
에는 경쟁의 열정과 함께, 서로를 응원하는 훈훈한 미소가 떠올랐다.

군화 신고 달리기

운동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경기가 바로 군화 신고 달리기였다. 이 경기는 매우 특별한데, 평
소에 신지 않는 딱딱한 군화를 신고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군화의 무게와 딱딱한 발
끝에 학생들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곧 그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시작했다.
특히 이 경기는 청군과 백군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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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어느 팀이든 최선을 다해 달리며 응원단의 구호에 맞춰 기운을 내며 결승선을 향해 달
렸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구슬땀이 흘렀다.

태극기 행진

응원전이 끝난 후,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던 태극기 행진이 시작되었다. 모든 학생들은 대열
을 맞춰 한 줄로 서고, 체육관에서 준비한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
다. 태극기 아래 모든 학생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행진을 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잔잔하게 울리는 운동장 위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며
느꼈던 그 감동은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다.

공굴리기

이어서 열린 공굴리기는 운동회의 전통적인 놀이였다. 학생들은 공을 양손으로 굴려 목표
지점까지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팀을 뽑는 경기였다. 물론 공이 굴러가는 동안 제멋대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각 팀의 전략이 중요했다. 청군과 백군 모두 치열하게 공을 밀어내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실수에 웃음을 터뜨리며 이 경기를 즐겼다. 목
표 지점에 공을 놓고서 승리를 쟁취한 팀은 큰 환호를 받았고, 결과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채춤

이후, 학생들은 부채춤 공연을 선보였다. 부채를 손에 쥔 아이들은 그 부채를 가볍게 흔들며
아름다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가을바람에 흔들
리는 나뭇잎처럼 우아하고 정교했다. 부채가 휘날릴 때마다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공
연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손뼉을 쳤다.

차전놀이



마지막으로 열린 차전놀이는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민속 놀이였다. 차전놀이는 대개
두 팀으로 나누어 서로를 밀어내는 경기였는데, 운동회에서는 청군과 백군이 한 팀이 되어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해 힘과 전략을 겨루었다. 경기장 한가운데서 서로 밀고 당기며, 웃음
과 함께 아이들의 힘이 합쳐졌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웃음은 운동회의 최고의 하이라이
트였다.

운동회의 끝과 교훈

1984년 신산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협력과 단결의 중
요성을 일깨워준 특별한 시간이었다. 청군과 백군은 물론 승패를 떠나 모두 함께 즐겼고, 그
들의 마음 속에는 ‘함께하는 즐거움’이 깊게 새겨졌다. 운동회가 끝난 후,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돌며 웃으며 이야기했다.

“내년엔 우리 팀이 더 잘할 거야!”
“그래, 모두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1984년 신산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억에 남을 추억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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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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